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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원미산 동쪽 ‘벌응절리(伐應節里)’ 마을이 있습니다. 이 마을은 죽산박씨 집성촌이며 부천시 역곡동 165번지

일대는 죽산박씨 부평 사래동파 세거지로서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택(1894~현재)입니다.

그런데 이 땅의 역사와 한옥들이 모두 한꺼번에 사라지게 될 상황이 닥쳤습니다. 지난해 7월 부천도시공사와 한국토

지주택공사가 부천역곡지구 공동사업 시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.

부천시 역곡동 165번지 한옥집 주인 할머니인 박희자 여사는 한옥을 4대째 지키고 있는 혈혈단신으로 이 한옥에서

태어나 80년이 넘도록 살아왔습니다. 이 고택은 할머니가 살아온 흔적이자 그 자체로서 역사입니다. 어떤 이는 친일의

잔재라 하여 철거를 주장하고, 어떤 이는 개발을 통한 이익 때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.

생각해보면, 우리에게 근대에 대한 기억과 유산이 그다지 풍부하지 못한 듯 합니다. 문화유산에 대한 좁고 엄격한 잣

대와 무차별적인 철거와 개발로 인해 우리가 지켜야 했던 많은 문화유산들이 해체된 것입니다.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

을 새롭게 정의하고, 창조적인 고민과 수준 높은 논의를 통해 지역 문화재 보호와 도시개발이 상생할 수 있기를 바라

는 것입니다.

-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이론

- 역곡 한옥의 보존 방안

- 역곡 한옥의 활용 방안

-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의 선진 사례
(국내 및 해외)

5인 선정

문화상품권 수여(1인당 10만원 상당)


